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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상하게도 내가 사는 데서는

새벽녘이면 ⓐ 산들이

학처럼 날개를 쭉 펴고 날아와서는

㉠ 종일토록 먹도 않고 말도 않고 엎댔다가는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처럼 날아서

틀만 남겨 놓고 먼 산 속으로 간다.

산은 날아도 새등이나 꽃잎 하나 다치지 않고

짐승들의 굴 속에서도

흙 한 줌 들 한 개 들성거리지 않는다.

새나 벌레나 짐승들이 놀랄까봐

지구처럼 부동(不動)의 자세로 떠간다.

그럴 때면 새나 짐승들은

기분 좋게 엎대서

사람처럼 날아가는 꿈을 꾼다.

산이 날 것을 미리 알고 사람들이 달아나면

㉡ 언제나 사람보다 앞서 가다가도

고달프면 쉬란 듯이 정답게 서서

사람이 오기를 기다려 같이 간다.

산이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神)을 뫼신다.

산은 사람들과 친하고 싶어서

기슭을 끌고 마을에 들어오다가도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달팽이처럼 대가리를 들고 슬슬 기어서

도로 험한 봉우리로 올라간다.

산은 나무를 기르는 법으로

벼랑에 오르지 못하는 법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되고

물소리를 듣고 싶으면 내려와 깊은 계곡이 된다.

산은 한 번 신경질을 크게 내야만

고산(高山)도 되고 명산(名山)도 된다.

산은 언제나 기슭에 봄이 먼저 오지만

조금만 올라가면 여름이 머물고 있어서

한 기슭인데 두 계절을

㉢ 사이좋게 지니고 산다.

-김광섭, ｢산｣-

(나)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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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덜거리며 걸어간길 끝에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나희덕, ｢산속에서｣-

3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3연에서는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가)의 6연과 7연

에는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을 드러낸다.

② (나)에서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강조한다.

③ (가)의 1연에서는 비유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

의 모습을 표현한다.

④ (가)는 (나)와 달리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가진 인식

을 드러낸다.

⑤ (가)의 6연에서는 상승의 이미지와 하강의 이미지를 대조하

여 시적 대상의 모습을 표현하고, (나)에서는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3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산이 양지바른 쪽에 사람을 묻고 높은 꼭대기에 신을

뫼신다’는 점에서 이중성을 띠는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② ⓑ는 ‘길을 잃’게 만든다는 점에서 인간에 대하여 도발하는

무자비한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③ ⓐ는 짐승들이 놀랄까 봐 ‘부동의 자세로 떠 간다’는 점에서

자비를 베푸는 자연의 이미지를, ⓑ는 ‘먼 곳의 불빛’을 통하여

인간을 미혹하는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④ ⓐ는 ‘신경질’을 낸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자연의 이미지를, ⓑ

는 ‘막무가내의 어둠’을 가졌다는 점에서 가공할 자연의 이미

지를 드러낸다.

⑤ ⓐ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다는 점에서 친숙한 자연의 이미

지를, ⓑ는 ‘어깨를 감싸 준다’는 존재를 상기시켜 준다는 점에

서 깨달음을 주는 자연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산’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드러내며, 하루 종일 인

간 세상을 조용히 감싸는 산의 덕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② ㉡은 ‘달아나’는 ‘사람’들보다 ‘산’이 먼저 앞서간다는 데에서

‘산’이 지닌 오만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③ ㉢은 ‘산’이 ‘봄’과 ‘여름’의 두 계절을 조화롭게 포용한다는 것

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④ ㉣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⑤ ㉤은 삶을 살아갈 희망이 생겼음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는 산에 인격을 부여하고 배려와 포용으로 점

철된 산의 모습과 산이 지닌 여러 속성들을 통해 인간이

가져야 할 특성이 무엇인지를 깨우친다. 또한, 산이 지닌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어 새로운 관점으로 산을 바라보

고 있다. (나)에서는 화자가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맸던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통해 삶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

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삶

에 원동력을 부여하는 존재 덕분에 우리는 어떠한 방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① (가)의 ‘사람 사는 꼴이 어수선하면’ 산은 ‘도로 험한 봉우리

로 올라간다’는 것은 인간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 한탄하

고 혼란스러운 인간 세상을 멀리하고자 하는 산의 고고한 덕

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군.

② (나)의 ‘길을 잃어’ 본 사람만이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삶에서 역경을 겪고 있는 사람에

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고, 이러한 존

재는 고된 삶에 원동력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가)의 ‘사람을 다스린다’는 산의 모습에서, 사람을 통솔하며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깨우치게 만드는 데서 스승

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나)의 ‘작은 지붕’을 발견한 것은 안도

감을 느끼게 만드는 데서 위로를 전해준다고 볼 수 있겠군.

④ (가)의 ‘산은 울적하면 솟아서 봉우리가’ 된다는 것은 산이 지

닌 여러 속성들을 통해 인간들을 깨우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고, (나)의 ‘막무가내의 어둠’은 그동안 몰랐던 인간의 소중함

을 절망적인 상황에서 깨닫게 해준다고 볼 수 있겠군.

⑤ (가)의 ‘산은 한 번 신경질’을 낸다는 것은 산이 지닌 인간적

인 면모를 드러내어 새로운 관점으로 산을 바라보고 있다고,

(나)의 ‘먼 곳의 불빛’을 통해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

는 것은 삶에 원동력을 부여해준다고 볼 수 있겠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